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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정부 들어서 벌써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협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상습적 거

부권 남용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강자에 날개를 달아주고 을의 생존권을 

박탈한 최악의 반민생, 반노동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악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생지옥을 다시 여는 결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부터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대법원의 판단

을 입법으로 반영한 사회적 숙고의 결과물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

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한 것뿐이

고,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에 저항해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이다. 

그 결과 대법원마저 국회에서“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용

납하지 않을 것이다. 2천 5백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빼앗긴 을들

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주저없이 연대하고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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